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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오늘 8월 21일(목),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5년도 단체교섭 가합의(안)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실시했다.





이는 KT 노동조합 조합원은 물론, 새노조를 포함해 총 11,090명 중 9,29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8,442표 (90.8%)로 최종 가결됐다.





노동조합은 지난 6월 19일(목),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18일(월)까지, 약 두 달여 간 조합원의 합당한 임금과 공정보상 등을 위해 힘써왔다.





총회 결과를 접한 김인관 위원장은 “길고 길었던 두 달이라는 단체교섭 여정동안 지지해주시고 함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”고 설명한 뒤, “교섭에 임할 때 책임감으로 늘 어깨가 무거웠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”고 밝혔다.


이어, “아쉬움이 남는 분들의 의견 역시 깊이 새겨들어 내년 단체교섭 또한,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”며 “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



한편, KT 노동조합은 지난 8월18일(월), 가합의(안) 도출 후 8월 20일(수)까지 총 3일간, 중앙상무집행위원을 각 9개 지방본부에 파견해 2025년 단체교섭 가합의(안) 설명회를 실시하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. 





<2025년 임시 조합원 총회 결과>


구 분�
찬성률�
�
강북지방본부�
91.6%�
�
강남지방본부�
95.5%�
�
서부지방본부�
94.2%�
�
부산지방본부�
93.6%�
�
대구지방본부�
93.4%�
�
본사기술지방본부�
90.0%�
�
본사영업지방본부�
87.2%�
�
호남지방본부�
87.8%�
�
충청지방본부�
93.9%�
�
새노조�
5.7%�
�
합계�
90.8%�
�












2025년도 단체교섭 가합의(안) 90.8% 찬성�위원장, “긴 시간동안 지지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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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1일(목)








